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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‘꼼짝 마!’
 - 7. 29일까지 3주간 보양식 및 간편식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- 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여름 휴가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보양식 

및 간편식 수산물을 대상으로 오는 7월 29(금)까지 3주간 원산지표시 

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* (보양식) 뱀장어·미꾸라지, (간편식) 오징어·낙지, (원산지 위반 우려) 참돔·가리비 등

이번 점검은 시 특별사법경찰관, 군․구, 수산물명예감시원, 국립수산물

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․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.

수산물을 취급하는 유통․판매업체에서는 식용가능한 모든 수산물(국내

산․수입산) 및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며 음식점에서는 넙치, 

조피볼락, 참돔 등 15개 품목*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.

* 넙치, 조피볼락, 참돔, 미꾸라지, 뱀장어, 낙지, 명태, 고등어, 갈치, 오징어, 꽃게,

참조기, 다랑어, 아귀, 주꾸미, 수족관에 보관․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모두 대상

원산지 거짓 또는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

벌금이 부과되며, 미 표시의 경우에는 수산물․가공품 등은 5만 원 이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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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만원 이하, 음식점은 품목별로 30만원(1차), 60만원(2차), 100만원

(3차)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“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

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․소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

최선을 다 하겠다”며 “원산지 표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

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․점검을 추진하겠다”고 말했다.

<붙임> 관련 사진

※ 이 사진은 단속활동 사진으로 실제 위반업소와는 관계없음을 명시하여

주시기 바랍니다.

 


